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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편집위원들의 협력과 기여 덕분에 올해 <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> 제 4권을 발간

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먼저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

올해 우리 저널의 주제는 “지역 문화생태계의 강화와 활성화”입니다. 그것은 2023년 7월 7

일에 열렸던 진주 창의도시 국제 포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

은 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창의도시들의 문화정책과 문화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했기 때문입

니다. 특히 우리는 창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

하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했습니다.

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저널에서 실린 논문들은 문화생태계의 개념과 적용, 린츠, 성북구, 

마테라 등의 지역 문화생태계 분석, 문화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박물관의 역할, 문

화생태계 구축을 언급하는 UCLG의 문화 21 플러스를 논의합니다. 

이 권에서의 토론도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, 한국의 전주와 진주, 해외에서는 오스

트리아의 벨라렛과 나이지리아의 비다를 논의의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저널에 참여해 

주신 저자분들과 토론의 패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

17개 도시들이 창의도시의 활동 소식, 문화유산, 인터뷰, 리뷰 등의 섹션에 기고해 주셨습니

다. 우리는 각 도시들의 수고에 대해 포칼포인트와 기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저는 저널에 



참여하는 도시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이 저널이 우리 서브네트워크의 

공식 매체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. 

우리는 이 저널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지식, 경험, 그리고 실천을 공유하는 포럼

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또한 우리 저널이 창의도시 활동의 이론적 

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저널을 간행하는 데 정신적, 물질적 지원

을 아까지 않으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국과 진주시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. 

내년에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개최되는 연차 회의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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